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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자동차 배출가스 25% 감축
EU, 감축목표 불이행시 강제법안 마련 … 유럽 2008년 25% 감축키로

유럽연합(EU)은 유럽 및 아시아 자동차기업들에 대해 자발적인 배출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하지 않으면 강

제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한 법안을 도입할 것이라고 8월29일 경고했다.

유럽 자동차 생산기업들은 1995년을 기준으로 2008년까지 신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5% 줄이겠다고 약

속했고, 한국과 일본 자동차기업들은 1년 후인 2009년까지 25% 감축 목표를 이행하겠다고 합의했다.

자동차 생산기업들의 배출가스 감축 약속은 EU의 교토협약 이행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EU 집행

위원회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배출량의 10% 이상이 자동차 배출가스 때문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 생산기업의 실제 배출가스 감축량은 2004년 평균 12.4%에 그치고 있어 매우 실망스런 수준

이라고 EU 집행위원회는 경고했다.

유럽 및 아시아 자동차 생산기업들이 2008년 또는 2009년까지 감축 목표치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연평균 3% 이상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나가야 한다.

귄터 베르호이겐 EU 산업담당 집행위원은 “상황이 만족스럽지 않다”면서 “자동차기업들이 자발적인 감축목

표치를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집행위원 대변인은 “집행위는 당근을 채찍으로 바꾸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발적인 감축목표를 이

행하지 않을 경우 의무적으로 목표치를 이행토록 하기위한 법안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뤼셀=연합뉴스 

이상인 특파원) <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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